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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월 일 안형식 교수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부음을 받았을 때 도저히 믿기지 5 3

않았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윤석준 교수님께 바로 연락해 봤는데 그동안 우환이 있. , 

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어 죄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.

안형식 교수님은 우리에게 코크란이란 이름과 근거중심이라는 용어를 친숙하게 해 주

시면서 우리나라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신 분입니다 예방의학이. 

라는 학문 내에서도 분야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방의학의 정체, 

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축을 맡아 그 분야를 정립하였습니다 평생의 학문적 업적을 정. 

리해서 잘 마무리하고 예방의학의 선배로서 후진을 이끌어가야 할 시점에 너무나 일찍 , 

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은 예방의학의 큰 손실이자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개인적으로 저와 안형식 교수님은 예방의학 전문의 동기입니다 전공의 시절의 안형식 . 

교수님은 온화한 웃음과 상대방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소탈한 인품으로 기억이 남아있습

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안 교수님과 대학을 같이 다닌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친구. 

들에게도 비슷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력과 노력 그리고 인품까지 갖춘 천생 . , 

학자이자 교수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전문의 취득 후 전공이 달라 업무적으로 . 

함께 할 기회는 적었지만 수시로 여러 경로를 통해 안 교수님의 활약상을 듣고 있었습

니다 예방의학 동기로서 항상 자랑스러웠고 한편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예방. . 

의학의 많은 선배 교수님께서 쌓아놓으신 업적을 우리 세대에서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

기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더욱이 그러하였습니다.

안형식 교수님께서 비록 짧은 생으로 마감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, 

해 교수님을 기억하는 많은 동료와 후진이 계십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안 교수님이 이 . 

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지금 분명히 어디에선가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, 

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형식 교수님의 업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안 교수님이 . , 

이끌어주신 후배와 제자 분들께서 안 교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

큰 대들보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희망찬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

안형식 교수님의 명복과 유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.

감사합니다. 




